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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식품 보관방법 부적정 등 위반업소 14개소 적발

- 식중독 발생 시 다수 환자 발생 우려 높은 집단급식시설 집중 점검 -

- 시, 지속적인 지도‧점검 통해 자율위생관리 정착 유도 등 식중독 예방에 최선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대규모 취식으로 식중독 발생 시 다수의 

환자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 및 기업체, 사회

복지시설 등의 집단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상반

기 집중 지도 ‧ 점검을 통해 위반업소 1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.

주요 위반내용을 보면, 냉장식품을 상온에 보관하거나 식품을 작업장 

바닥과의 이격 없이 보관하는 등 식품보관방법 부적정이 7건으로 가

장 많았으며, 냉장냉동시설 내에 온도측정계기 미설치 또는 폐기물용

기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3건, 종사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 2건, 보

존식 미보관 1건, 위생상태 불량 1건이다.

또한 이번 지도‧점검 시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중독 

발생 우려가 높은 식재료, 조리식품, 음용수, 칼‧도마‧행주, 완제품(간

식류), 등의 수거검사를 병행했다.

수거검사 결과로는 어린이집 장난감 및 매트 등 환경검체에서 노로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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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러스가,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으며, 식용얼음에서 과망간산

칼륨소비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9건의 부적합 결과가 나왔다.

지도‧점검 결과 식품보관 부적정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명령하고, 시

설기준 위반 사항은 시설개수 명령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, 식용얼음 

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업소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 위반업소에 대해 

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조치했다.

정형섭 시 건강체육국장은 “집단급식소는 대규모의 취식으로 집단식

중독 발생 우려가 높으며 특히 2월~9월에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진

다”며 “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‧점검을 통해 집단급식소는 위생관

리책임자를 지정해 자율위생관리가 정착되도록 유도하고, 영업자 및 

종사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위생교육으로 위생관리 의식을 높여 식

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
